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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Zero-sum Theory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적절한 번역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영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쯕은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운동경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기는 측이 있으면 반듯이 지는 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부자와 빈곤자를 나눠서 적대 관계 논리를 이용합니다.  즉 최고 1%의 부자가 10%의 부를 획득했다면 기타의 모든 층은 10%의 손실을 본다는 억지 이론을 전개합니다.  정치인들은 최고 1%를 비난하기 일쑤고 그런 선동적인 비난을 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을 자기편에 기울도록 영향을 끼치려 합니다.  사실상 어떤 이념이나 경제 체제도 모든 가구의 수입이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아마도 공산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기치를 내 건 북한일 것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최고 1% 층의 부자들은 동네북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최고 1%의 부자들의 과욕 때문이라고 수사 어를 사용한 정치인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 선동적인 수사 어에 다면 조금이라도 자료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봄 직합니다.  미국의 세입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 즉 2013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총세입의 37.8%를 최고 1%의 고수입자들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5%의 고수입자들이 총세입의 58.55%를 지불했습니다.  최고 1%의 부자들은 미국의 총 재산의 38-40%를 소유 하가나 죄지우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남세로 지불하는 37.8%는 공정한 납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선동적인 언사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때문이다.”  라는 말을 승려들의 염불처럼 외쳐댑니다.

경제는 영합 이론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10%를 벌었다고 해서 부자 아닌 층이 10%을 잃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제는 수영장의 수위처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윗물의 수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아랫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제를 향상시키려면 정부가 국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태양광 산업인 솔린드라 (Solyndra )라는 회사에 $535M (5억3,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09년 9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솔린드라 회사의 사업은 더욱 밝고 다욱 번성하는 미래산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창사한 지 2년 후에 파산했고 1,100 명의 직원은 실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GPS나 인터넷처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과학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체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창업과 기업의 발전은 기업인들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수입자들을 적대시하는 풍토를 만들면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끝
